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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레처럼 멋지게, 부부 로타리안으로 따뜻한 동행
서울아미RC 제임스전 교수와 김인희 예술감독

발레
가 먼 나라 이야기이던 시절, 우리에게 발

레를 소개하고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준 선

구자 가운데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다. 그 열정만큼이나 

사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지다. 유니버설발레단·국립발레

단 수석무용수의 러브 스토리로 화제가 됐고 1987년부

터 부부 무용가로 한길을 걸어온 지 30년이 흘렀다. 

로타리안으로는 김인희 예술감독이 선배, 여성 클럽이던 

서울아미로타리클럽이 2015년 남녀혼성 클럽으로 바뀌자, 

김 전회장이 부군의 손을 잡아끌어 부부회원이 됐다. 

우리나라 발레무용계의 두 별이 예술 동지로서, 로타리 동반자로서 다시 또 얽혔으니 천상 ‘바늘과 실’이다. 게다가 

김 전회장은 언니(김순희 회원)도 영입해 4년째 같이 활동하고 있다. 부부와 자매 로타리안으로 ‘패밀리 투게더’를 이루었다.

김 전회장은 제임스전 교수와 함께 창단했던 서울발레시어터 단장을 맡아오다가 2년 전 20주년을 기해 후배들에게 

물려주고 지금은 발레STP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모교 선화예술중고교 발레부 예술감독으로 부임해 후배들을 

가르치고 있다. 1995년부터 서울아미로타리클럽에서 활동하며 클럽회장뿐만 아니라 지역대표, 사무부총장 등 지구 

임원으로도 활발히 참여한 바 있다.

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 “차이콥스키 발레 스페셜 갈라”가 끝난 늦은 시간에 인터뷰했다. ‘예전과 같이 열심히 하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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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해 늘 회원들에게 미안하다’는 김 전회장은 ‘공

연과 강의, 새로운 업무로 주회에 빠지는 경우가 

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공연장까지 응원하러 온

다든가, 행사 일정을 조정해주는 아미 회원들의 

배려에 죄송하고 고마울 따름’이라고 말한다. 강

단과 무대를 오가며 일인다역을 하고 있는 전 교

수는 최근 한국체육대 로타랙트 창립과 사랑의 

캠프 같은 봉사활동에서 큰 몫을 했다. 

미국 줄리아드대학,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를 나온 

전 교수와 김 예술감독, 발레 대중화와 창작발레

의 새 지평을 열어온 이들 ‘열정 부부’가 이제는 

‘봉사인’으로 손잡고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.


